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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력과 상생으로 서해바다 안전에 앞장서다.
- 충청남도 서해 연안 해상활동 안전 강화를 위한

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 -

□ 대전지방기상청(청장 박훈)은 7월 31일(금) 충청남도 서해 연안에서 

해상활동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약(충청남도 서해 

연안 해상활동 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 증진)을 체결하였다.

□ 이 협약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대전지방기상청을 비롯하여 대산

지방해양수산청, 중부지방해양경찰청, 충청남도청, 수협중앙회 태안

보령어선안전조업국으로 6개 기관이 참여하였다.

□ 충청남도 서해 연안은 인천항, 당진 평택항, 대산항 등 인천 경기

및 충남 소재 항만을 오가는 선박의 항로가 위치한 해상교통의 

요충지로,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과 인접하여 

어선을 이용한 어업활동을 비롯한 낚시어업과 서프보드와 같은 

여가활동 등 다양한 해상활동이 늘어나고 있다. 이러한 해상활동 

확대로 해양사고도 점차 증가*함에 따라 국민의 안전한 해상활동 

지원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.

* 최근 3년간 서해상(인천 경기, 충남항만 포함) 해양사고 건수(전국 대비 %)

- ’16년 632건(32.1%), ’17년 778건(34.1%), ’18년 819건(34.2%)

(출처: 해양수산부, 해양사고현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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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이번 협약을 통해 해양 관계기관 간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 체계가 

구축되어 충청남도 서해 연안에서의 선박 항행안전 증진과 해양사고 

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 예상된다. 또한, 신속한 현장 대응과 

특화된 지역해양서비스 개발도 더욱 향상될 것이라 기대된다.

□ 협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

- 기관별 선박 운항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기상서비스

- 해상교통안전, 항로표지관리 등 업무 관련 정보 공유 및 교육 협력

- 해양재난 대비 대응 및 해상교통관제 등 관련 기상현상 정보 교환

- 해양수산 분야 재난대비, 연안 해역 안전관리, 관공선 운영, 어선 

안전조업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교육 협력

- 어선 안전조업 업무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무선통신 관련 기상현상 

정보 교환 등이 포함되어 있다.


